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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2021. 01.08주요 내용 
1. 이번 주 주제 : [코로나 이후 양극화 현상]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주요 언론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21년 정치 지형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의 62% ‘우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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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와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지철 목사     
목회데이터연구소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2020년, 우리는 모두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도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이 힘겨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
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살아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지독한 감염병 사례를 몸소 경험한 사람은 전무
하고, 유사 사례 역시 가장 최근을 꼽는다 해도 100년도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며, 함께 힘을 모으려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정치와 이념적 성향으로 모든 걸 쉽게 단죄해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편향적 정보 알고리즘에 함부로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사역은 점점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동안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일
반 세상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 한국 교회와 목회 현장에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조사해 의미있는 지표로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한
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였고, 새로운 기준(New Normal)에 맞는 걸음을 내딛을 수 있
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2021년 한 해가 또 다시 시작합니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 요인을 
예상한 주체들이 미리 대응에 나서면 실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앞
으로 한국 교회가 예상되는 위기 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수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낳았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건강의 
위기, 생명의 위기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경제의 위기, 생존의 위기까지 안겨 주었다. 코로
나19가 창궐한 2020년 모든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뒷걸음질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수입이 줄었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생활의 고통이 가중된다
는 뜻이다.  

생존의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흔히 이야기하듯 ‘재난에는 없는 사
람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말 자영업자의 25만 가
구가 현금이 바닥나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이라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
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양극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79호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목회
자들이 우리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 위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2021년부터 [넘버즈] 본문 설명문의 종결형을 기존 명사형(‘~함’)을 서술형(‘~하다’)으로 변경함을 알립니다.  

일반 사회 통계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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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월 가구 소득이 하위 20%는 평균 164만 원인데 반해, 상위 
20%는 1,040만 원으로 두 그룹 간 6.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 소득 하위 20%인 경우 작년보다 소득이 1%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는 3% 증가하여, 코로나 
시대에 소득 구간 양 극단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정부지원금/실업수당/연금 증 이전소득 등 가구 내 모든 소득을 말함)

코로나 시대,  
고소득층 소득 3% 증가, 저소득층 1% 감소! 

2

[그림] 코로나로 인한 소득 양극화 현상(2020년 3/4분기)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0.11.19.  (매월 전국 2인 이상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7,200가구 조사)

월 가구 소득 

1,040만 원

164만 원

6.3배 차이

상위 20% 하위 20% 상위 20% 하위 20%

3% 증가

1% 감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 사회 통계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평등 ‘심해졌다’ 86%

1

• 우리 국민 중 대다수(86%)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다’(매우+약간)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국민은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될 경우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로 다른 어떤 것보다 경제적 불평등 문
제를 가장 높게 지적해, 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평등 변화 (%) [그림]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상위 5위, 

          중복 응답)

*자료 출처 : KBS, ‘2021년 신년 여론조사’ 2021.01.02.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전화면접조사<안심번호 사용> 
                   , 2020.12.27.~29)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심해졌다, (별로+전혀) 심해지지 않았다 비율임

311

심해졌다
86

모름/무응답심해지지 
않았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

종교 
(갈등) 
문제

건강  
불평등  
문제

교육 
불평등  
문제

이념 
(갈등) 
문제

14192230

75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 ‘코로나19 7차 국민인식조사’,       
                   2020.11.05.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웹조사,  
                   2020.10.27.~29) 

월 가구 소득의 전년 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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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 사회 통계

• 상위 20%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040만 원, 월 지출 693만원으로 347만 원의 흑자 생할을 하고 있는 반
면, 하위 20% 가구는 월 소득 164만 원, 월 지출 188만 원으로 매달 24만 원의 적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없다면 더욱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구 소득 하위 20% 
매달 24만 원 적자 생활하고 있어! 

3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상위 20%와 하위 20%간 14배 차이로 더 벌어져!
•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하위 20%는 55만 원, 상위 20%는 744만 원으로 두 그룹 간 14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체 가구 소득보다 격차가 두 배 이상 더 벌어지고 있다.  
• 근로소득의 경우, 하위 20%는 전년 대비 10.7%가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0.6%만 줄어들어 하위 20%

의 감소폭이 상위 20%보다 무려 18배나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근로소득 비교(상위 20% vs 하위 20%)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0.11.19.  (매월 전국 2인 이상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7,200가구 조사)

월 가구 근로소득 

744만 원 55만 원

14배 차이

상위 20% 하위 20%

월 가구 근로소득 전년 대비 증감

상위 20% 하위 20%

0.6% 감소      10.7% 감소

[그림] 소득과 지출 비교(상위 20% vs 하위 20%)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0.11.19.  (매월 전국 2인 이상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7,200가구 조사)

상위 20% 하위 20%

월 소득 월 지출

188만 원164만 원

월 소득 월 지출

693만 원
1,040만 원

347만 원 흑자 24만 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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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 사회 통계

• 실제로 국민여론조사(서울신문, 신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국민 중 62%가 2019년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웠다’고 응답하였고, 36%만 ‘차이없다’고 응답하였다. 

•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 층이 8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
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가장 높았다

[그림] 2019년과 비교한 가구  소득 증감
(%)

저소득층의 대부분, 
‘경제 사정 더 어려워졌다’ 

4

2

차이 없음
36 어려워짐

62

나아짐

[그림] 월 가구 소득별 ‘어려워졌다’ 응답률 (%)

200 
만 원 
이하

201- 
400 
만 원

401- 
600 
만 원

601 
만 원  
이상

39
5562

81

[그림] 직업별 가구 소득 ‘어려워졌다’ 응답률 (%)

자영업 농립 
어업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전업 
주부

학생 무직/ 
기타

71
52

65
47

66
8283

*자료 출처 : 서울신문, ‘2021년 새해 여론조사’ 2021.01.04.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 전화면접조사, 2020.12.28.~3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5005001 

•저소득층, 고소득층에 비해 의식주 중 식(食)과 주(住)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 하위 20% 가구의 항목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식료품비(24%)와 주거비(14%)가 가장 큰데, 전체 지출

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월 가구 소비 지출 구성비(상위 20% vs 하위 20%)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0.11.19.  (매월 전국 2인 이상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7,200가구 조사) 
**기타 : 주류/담배,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통신, 기타 상품/서비스 포함 

상위 20%

하위 20% 23

24

10

13

4

13

4

6

8

15

12

8

14

7

24

13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교통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50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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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서비스 업종,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타격 받아!
•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등 이전의 위기 때와 비교해서 코로나 상황을 측정한 결과, 외환 위기 때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코로나19에서는 대면 서비스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취업자수 기준)으로 분석됐다. 

• 코로나19로 인한 과거 두 번의 위기와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교육서비스업인데, 교육서비스업은 통상
적으로 위기가 오더라도 구매력 감소가 극심해지기 전까지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즉각
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그림] 주요 위기 시 주요 업종별 영향 비교(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

이전의 위기와 비교 위기 전후 도소매업 추이 비교

위기 전후 음식숙박업 추이 비교 위기 전후 교육서비스업 추이 비교

*자료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20.12.11. (통계청, Ꙑ경제활동인구조사ꙑ 각 연월.) 
Note) 가로축의 값은 외환위기는 1998년 8월, 금융위기는 2009년 5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 월을 의미함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 사회 통계

• 한국은행이 작년 말에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약 244만 곳에 이르는 자영업 가
구 중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구가 2020년 2월 2.3%에서 2020년 12월 7.5%로 크게 상승하였고, 2021년 
말에는 10.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약 25만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유동성 위기 : 예적금을 깨고 주식 등 금융 자산을 팔아도 먹고 사는 기초생활과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함) 

• 모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어 사실상 파산하는 자영업 가구 비중도 2020년 2월 0.4%였는데 
2021년 말에는 2.2%(53,600가구)로 2년 사이 무려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자영업자의 25만 가구, 
유동성 위기(현금 바닥) 예상

5

(25만 
 가구)

[그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 비율

2020년  
2월

2020년 
12월

2021년 
말 예상

10.4%
7.5%

2.3%

[그림] 파산하는 자영업 가구(비중)

2020년 2월 2021년 말 예상

2.2%(53,600가구)

0.4%(9,700가구)

5.5배 증가

*자료 출처 :  한국은행,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2020.12.24.(한국경제, 가계 빚, 결국 GDP추월.., 내년 자영업자 10% 현금 바닥날 듯‘ 2020.12.2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45126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4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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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 사회 통계

•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더 벌리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업종간에도 양극
화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30개 업종을 분석한 결과, 2020년 매출(1~10
월)이 2019년보다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여행업과 레저/문화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매출이 증가한 업종으로 자전거, 온라인 쇼핑 그리고 식재료 관련 업종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그림] 매출 감소 상위 업종(상위 9위)                   (%)

•업종별 양극화, 
- 매출 감소 상위 업종 : 여행사, 면세점, 영화/공연장, 항공사 
- 매출 증가 상위 업종 : 유선/위성방송, 온라인 상품권, 자전거 

여행사
면세점

영화/공연장
항공사

요양/복지시설
테마파크

고속/시외버스
철도

유흥주점 -40
-40

-49
-57
-58

-67
-72
-73
-78 유선 및 위성 방송

온라인 상품권
자전거

오토바이 판매/수리
주류 전문점
축산물 정육점
농산물 청과물
전기차 충전소
온라인 쇼핑 31

33
33
33
35

55
92

107
171

[그림] 매출 증가 상위 업종(상위 9위)(%)

*자료 출처 :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행태의 변화Ⅱ’, 2020.12. (신용 및 체크카드 매출데이터와 무승인 매입데이터 활용해  
                   약 230개 업종 분석) 
** 2019년 1~10월 누계와 2020년 1~10월 매출 누계를 비교함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필요하다’ 79%
•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79%)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임대료 지원에 대해 ‘필요하다’고 동

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기간에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절반까지만 임대료를 내는 이른바 ‘임대료 멈

춤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긍정 평가’(59%)가 ‘부정 평가’(37%)보다 높게 나타나, 국민들의 자
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인다.

[그림]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 (%)

*자료 출처 : KBS, ‘2021년 신년 여론조사’ 2021.01.02.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전화면접조사, 안심번호 사용, 2020.12.27.~29)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별로+전혀)를 합한 비율임

[그림]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공감도** (%)

3
18

필요하다
79

모름/무응답필요하지 
않다 4

공감하지 
않는다
37

공감한다
59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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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 사회 통계

• 예장통합교단의 교세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교회 규모의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50명 이하 소형 교회가 
2010년 전체 교회의 39.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9년은 50.3%로 크게 증가하여, 해가 갈수록 소형 
교회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50명 이하 소형 교회 수가 지난 9년간 43.5%나 증가한 반면, 51명 이상 교회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
여왔는데, 이는 양극화라기보다는 소형 교회 중심의 지나친 편중화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교회 역시 양극화 추세 피하기 어려워!  
과거 9년간 소형 교회와 초대형 교회 수 비중 양극단 모두 증가 

6

[표]  교회 규모별 교회 수 증감 추이(2010년~2019년, 예장통합교단)                

교회 규모
2010년 2019년 교회 수  

증감율교회 수 비중(%) 교회 수 비중(%)

50명 이하 3,211 39.3% 4,608 50.3% 43.5%
51~100명 1,564 19.2% 1,508 16.5% -3.6%
101~300명 1,846 22.6% 1,743 19.0% -5.6%
301~1000명 1,007 12.3% 845 9.2% -16.1%
1001명 이상 537 6.6% 451 4.9% -16.0%

합계 8,165 100.0% 9,155 100.0% 12.1%

*자료 출처 : 예장통합교단 교세통계자료(2010~2019년) 

• 그러나 교인 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교인 중에서 100명 이하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6.8%에
서 2019년 8.9%로 2.1%p 늘어난 반면, 10,001명 이상 초대형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0.6%
에서 2019년 21.0%로 오히려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체적으로 교인수는 감소(-12%)하고 있는 가운데, 교인들이 초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교회 규모
2010년 2019년

비중 증감
교인수 비중(%) 교인수 비중(%)

100명 이하 195,323 6.8% 223,757 8.9% 2.1%p
101~300명 318,789 11.2% 300,703 12.0% 0.8%p
301~1.000명 534,358 18.7% 453,797 18.1% -0.6%p
1,001~3,000명 653,016 22.9% 551,388 22.0% -0.9%p
3,001~5,000명 309,190 10.8% 230,931 9.2% -1.6%p
5,001~10,000명 254,496 8.9% 220,899 8.8% -0.1%p
10,001명 이상 589,149 20.6% 525,510 21.0% 0.4%p

합계 2,854,321 100.0% 2,506,985 100.0%

[표] 교인 수 비중 변화 추이(2010년~2019년, 예장통합교단)                

*자료 출처 : 예장통합교단 교세통계자료(2010~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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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 사회 통계

•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예상되는 한국 교회 변화에 대해 ‘출석 교인 수의 감소’를 1위, ‘소형 교회 어
려워짐’을 2위로 각각 지적하고 있어, 소형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으로 출석 교인 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예상 감소율을 
질문했는데, 29명 이하 소형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응답했다.

•  목회자들은 코로나 이후 소형 교회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고,  
실제 소형 교회 목회자들이 출석 교인 감소 예상을 가장 크게 보고 있음 

[그림]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한국 교회 변화  
          (상위 4위, 중복 응답)

교회 출석 
교인 수의 
감소

소형 교회 
어려워짐

온라인  
예배/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교회학교 
학생  
감소 
가속화

2328
34

52

*자료 출처 : 예장통합총회 ‘포스트 코로나19 조사’, 2020.06.15.(예장통합 소속 교회 담임 목사, 1,135명, 모바일 조사, 2020.05.28~06.01) 

(%)
[그림] 출석 교인 수 감소 예상 비율(교인 수 감소  
          예상 목회자)

29명  
이하

30- 
99명

100- 
499명

500명  
이상

18171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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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지만, 또 다른 위협은 경제 위기이다.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면
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도 위축이 되고 집합 금지 등으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
다.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모든 직종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말이 되면 25만 자영업 가구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현금이 없어 기초생활
도 못할 정도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위기는 양극화를 초래했다. 통계청의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 소득 하위 
20%인 경우 작년보다 소득이 1%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는 3% 증가하여,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졌
다. 11월 초 발표된 신년여론조사(서울신문)에서도 월 소득 200만원 이하에서 ‘어려워졌다’는 응답률이 
81%였는데 601만 원 이상에서는 39%만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체감도도 소득별로 확
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는 업종 간 양극화이다.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는 의도치 않게 산업구조를 바꾸었는데, 비대면의 재택률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업종, 즉 유선 및 위성
방송, 온라인 상품권, 자전거 그리고 농축산물과 같은 식료품 업종은 매출이 늘었다. 반면에 여행업, 면세
점, 영화/공연업, 항공사 등과 같은 대면 활동 중심의 업종은 매출이 급감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모든 계층에게 공평하게 닥치지 않았다. 부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지탱할 여력이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그럴 힘이 없다. 이들은 곧 생존의 위기로 몰리게 되는 것이 현실
이다.  

교회는 대내적으로는 먼저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교회가 사랑
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번 넘버즈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저소득층이 재난 시대에는 더 어려워지는
데, 교회에서 저소득층 교인들을 위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도
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교우들 가운데 임
대업을 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임대료 감면에 동참해서 교회가 사회적 연대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
는 것이 요즘처럼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때에 필요한 일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생존의 위기는 교회에도 그대로 닥친다는 것이다. 비대면 예배
가 계속되고, 교인들의 수입의 감소하면서 헌금이 줄어들어서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소형 교회 가
운데는 교회 임대료도 못 내고 가뜩이나 적은 목회자 사례비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 중대형 교회 가운데는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교회 교직원을 감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즉 교회와 목
회자 그리고 교회 직원도 이 위기 상황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개 교회 차원에서는 불요불급한 지출, 과시성 지출 등을 찾아내서 이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선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노회와 총회는 교회를 돕는 기구인데,  존폐의 위기에 처한 소형 교회 등
을 돕기 위한 방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형편이 나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를 도울 수 있
는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개교회주의가 극심한 이기적 풍토를 이겨내고 교회가 진정한 공교회로서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사점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주요 언론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21년 정치 지형 
2.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의 62% ‘우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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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보도 통계 

• 2021년은 여의도 정치의 계절이 될 것 같다.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9월에는 더불
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11월에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각각 예정돼 있다. 내년 2022년 3월에는 
대선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은 코로나 와중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치의 계절을 맞게 된다. 

• 새해가 되면서 11개의 주요 언론사에서 대선과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본 연구소에서는 발
표된 조사 결과들을 합산해서 평균값을 산출해 보았는데, 전화면접 조사 방법에서는 ‘이재명’(현 경기도
지사)이, ARS 조사 방법에서는 ‘윤석열’(현 검찰총장)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 특이한 것은 조사 방법에 따라 1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 조사 방법을 합친 결과는 ‘이
재명’과 ‘윤석열’이 각각 22%로 동률로 나타났다.

[그림]  내년 대선 후보 지지도(주요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평균)

1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낙연’ 17%, ‘윤석열’ 17%

(%)

주요 언론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21년 정치 지형

전화면접 조사 (총 9개 언론사*)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1717
23

 ARS 조사 (총 2개 언론사**) 두 가지 방법 평균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1820
28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17
2222

*자료 출처 : 전화면접조사 : MBC, KBS, SBS,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매일경제 등 9개 언론사(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2020년 12월말 조사) 
** 자료 출처 : ARS조사 : YTN, 뉴시스(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여, 1000명, 2020년 12월말 조사) 

조사 방법에 따른 후보 지지도 결과의 상이함에 대한 해설 

언론에 발표되는 선거 여론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이 직접 응답자에게 전화해서 응
답을 받은 전화면접방식과 설문을 사전에 미리 녹음해서 녹음된 목소리로 질문하는 자동응답방식(ARS)이
다. 현재 매주 정치 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사 기관은 두 군데인데, 한군데는 한국갤럽으로 이 조사는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하고, 다른 한군데는 리얼미터로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진행하고 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률의 차이다. 전화면접방식은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하므로 응답률이 ARS 방식보다 
현저하게 높다. 이번 신년 여론조사의 경우 전화면접 조사의 응답률은 12~29% 정도 되며, ARS는 3~5% 
정도 된다. 따라서 응답률이 4~6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 응답률이 높아지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언론사들이 이번 신년 여론조사처럼 중요한 조사를 실시할 경
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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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사 비용의 차이이다. 조사 비용은 전화면접 방식이 사람을 직접 활용해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ARS방식 보다 훨씬 많이 든다. 전화면접 조사가 ARS조사 보다 대체로 6~8배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응답자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응답률이 10%라고 가정하면 응답한 10%가 응답하지 
않은 90%의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야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 조사의 
경우 정치적인 관심도가 낮은 사람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날이 
되면 큰 선거 일수록 이들도 투표장에 간다. 따라서 선거일이 한참 남아있는 기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의 
경우 정치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에 반영하기 어렵다. 여기까지는 두 방법 모두 
해당되는 한계이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치 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낮을수록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사람만 조사에 들어오게 된다. ARS 방식은 응답률이 훨씬 낮으므로 정치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보수 
진보 양 극단의 응답자만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ARS 방식에서 윤석열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
가 여기에 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조사원을 거치지 않은 ARS조사에서는 반 문재인 성
향의 응답자들이 대거 윤석열 지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중앙일보, 2021.01.03.).이상
과 같이 두 조사 방법의 상이한 차이점 때문에 조사결과가 달리 나타난 것이다.  

민심은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기에 여론조사는 마치 그 시점에서의 ‘스냅사진’과 같다. 여론조사는 대중
의 의견을 알아보는 도구이기에 독자는 현 상황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온도계는 기온을 재는 도구일 뿐인데 마치 온
도계가 기온을 결정하며, 현미경은 박테리아를 보는 도구인데 마치 현미경이 박테리아를 만든다고 생각하
는 것이나 다름없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독자들은 앞으로 쏟아져 나올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결정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단지 ‘스
냅사진’ 정도로 이용하길 바란다. 

1-1
서울시장 선거 
D-3개월 현재 ‘안철수’가 1위!
• 주요 언론 중 4개 언론사가 신년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각각의 결과를 합해 평균값을 

구해 본 결과, ‘안철수’(현 국민의당 대표)가 23%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고, 다음으로 ‘박영선’(15%,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세훈’(10%, 전 서울시장), ‘나경원’(10%, 전 의원) 등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서울 시장 후보 지지도(주요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평균, 전화면접 조사, 상위 7명)

(%)

안철수 박영선 오세훈 나경원 박주민 우상호 추미애

555
1010

15
23

*자료 출처 :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3개 언론사(서울시,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2020년 12월말 조사) 
주) 여기서는 ARS조사는 제외하고 전화면접 조사 결과만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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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모두 정권 심판 위해 ‘야권 후보’ 투표 의향 높아
• 서울 시민에게 ‘여권 후보’와 ‘야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질문한 결과, ‘야권 후보’ 44%, ‘여권

후보’ 33%로 ‘야권 후보’ 투표 의향률이 더 높게 나타나,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민의 정서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선거일 D-3개월 현재, 현 정서로는 서울/부산 모두 여당 열세, 야당 우세 형국을 보였다. 

[그림]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 의향 진영*

*자료 출처 : 자료출처 : SBS(서울시,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801명, 2020.12.31.~2021.01.01) 
** 자료출처 : 부산MBC/KBS부산, (부산시,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2021.01.02~03) 

없다/ 
무응답
24

야권 후보
44

여권 후보
33

[그림] 부산시장 선거 의미**

없다/ 
무응답
23

30

47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 실어줘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 실어줘야

(%)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보도 통계 

•부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박형준’이 2위와 더블스코어로 1위!
• 2개 언론사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각각의 결과를 합해 평균값을 구해 

본 결과, 박형준(동아대 교수)이 23%로 2위와 두 배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다음으로 김영춘(12%, 전 해
양수산부 장관), 이언주(9%, 전 의원)가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부산 시장 후보 지지도(주요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평균, 전화면접 조사, 상위 3명)
(%)

박형준 김영춘 이언주

912

23

*자료 출처 : 부산MBC/KBS부산, 조선일보(부산시,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800~1000명, 2020년 12월말~1월초 조사) 
주) 여기서는 ARS조사는 제외하고 전화면접 조사 결과만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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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보도 통계 

• KBS가 2021년 신년 여론조사(2020년 12월말 실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코로나블루)을 조사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 ‘많아졌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났는데, 이는 9월 추석 때 조사한 55%
보다도 7%p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코로나블루(우울감) 변화(2020. 9월* vs 12월**) 

2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의 62% ‘우울하다’!

(%)

*자료 출처 : KBS, ‘2020 추석 여론조사’, 2020.10.02.(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전화면접, 2020.09.26-28) 
**자료 출처: KBS, ‘2021 신년 여론조사’, 2021.01.02.(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조사, 2021.12.27.-29) 
*** ‘많아졌다’는 ‘매우+그런 편이다’, ‘적어졌다’는 ‘매우+그런 편이다’의 수치임 

•우울감 증가, ‘주부’ 76%, ‘자영업자’ 72% 등에서 높았다!   
•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인식은 ‘여성’(68%)이 남성(55%)보다 높았고, ‘주부’(76%)와 ‘자영업’(72%)에서 

높게 나타나 이동 제한에 따라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내 스트레스 증가와 소상공인·자영업
자들의 소득 감소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많아졌다’ 응답률(성별, 직업별)  

*자료출처: KBS, ‘2021 신년 여론조사’, 2021.01.02.(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조사, 2021.12.27.-29) 
** ‘많아졌다’는 ‘매우+그런 편이다’ 수치임 

성별 직업별

(%)

많아졌다 비슷하다 적어졌다

4

33

62

4

41
55

7%p 상승

남성 여성

68
55

주부 자영업 무직/ 
퇴직/ 
기타 

블루 
칼라

농/임/ 
수산업

화이트 
칼라

학생

5051596061
7276

2020년 말 코로나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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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보도 통계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하위 계층’에서 
‘삶의 만족도’ 낮아지고, ‘우울감’ 높아졌다!
• 거리두기 강도가 상승하면서 삶의 위축에 따른 ‘우울감’ 증가는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자신을 ‘하위 계층’이라고 인식하는 층의 75%가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삶의 만족도’와 ‘우
울감’은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는데 이들 계층에 한 세심한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계층 간 삶의 변화  

*자료출처: KBS, ‘2021 신년 여론조사’, 2021.01.02.(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조사, 2021.12.27.-29) 
** ‘낮아졌다’는 ‘매우+그런 편이다’와 ‘많아졌다’는 ‘매우+그런 편이다’ 수치임 

삶의 만족도 낮아졌다

(%)

전체 하위 계층 중위 계층 상위 계층

66707572

우울감 많아졌다

전체 하위 계층 중위 계층 상위 계층

5759
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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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대세가 된 온라인 콘서트 
조선일보_2021.01.03.

"北, 지난달 중국 수출 겨우 263만원…화장품 비누 3품목뿐" 
노컷뉴스_2020.12.26.

사
회
 
일
반 

기
타
/
트
렌
드

이슈 큐레이션 
세계 석학들이 보는 포스트 코로나 7가지 키워드 
조선일보_2021.01.02.

기초개념도 모르는 최하등급 학생 14.8%… 10년새 2배  
조선일보_2021.01.06.

혼자하는 헬스보다 테니스 등 여럿이 하는 운동이 기대 수명 더 늘려줘 
조선일보_2021.01.07.

코로나 백수 될 바에야…`대학교 5학년` 26% 늘었다 
매일경제_2021.01.05.

비트코인 무서운 상승세...3만3000달러도 돌파 
조선일보_2021.01.03.

1인 가구가 39%로 최다… 3인 이상 가구 앞질러 
조선일보_2021.01.04.

코
로
나
1
9

"코로나시대 소득별 교육 격차, 인적자본 상실 퍼펙트스톰 올것" 
매일경제_2021.01.04.

코로나19로 배달시장 고성장…바로고 "작년 배달 134% 증가" 
연합뉴스_2021.01.05.

코로나에 팍팍해진 삶…술 담배 소비 역대 최대 
연합뉴스_2021.01.05.

“축의금 80% 카톡으로” “장례식장 식사 조문객 70% 감소” 
중앙일보_2021.01.04.

“내가 노력해도 환경 파괴” 기후 우울에 빠진 소비자들 
한국일보_2021.01.05.

https://www.nocutnews.co.kr/news/5471310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7392?cds=news_edit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06/JN3GDM5LUVE2ZBYOFIM2WI6HY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8345/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27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1/03/V56V36MVB5CX7DZBBVKSCXNCLI/
https://www.chosun.com/culture-life/2021/01/02/XQ2QE73KSFD5BAES76QPTAC6Y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1253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155700002?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2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04/VVHUNF4CPZEDNOP4JIB2TGYWU4/
https://www.chosun.com/culture-life/health/2021/01/07/XP57KBO7JRCZHDJ3WQ7QV7N6XU/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145800030?section=economy/al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31054000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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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신년 여론 조사 모음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KBS 신년 여론조사]“코로나 블루 심해졌다” 61.9%…자영업자 주부 더 ‘취약’ 

[KBS 신년 여론조사] 코로나로 달라진 삶…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KBS 신년 여론조사]차기 대선과 보궐선거, 국정지지도는?

[sbs 여론조사] "2~3월 접종, 잘된 일" 56.1% - "잘못한 일" 41.7% 

[sbs 여론조사] "보궐선거, 야권 승리" 39.2% - "여당 승리" 24.3%

[MBC 여론조사] '백신 대응' 팽팽한 민심…공수처 "검찰 개혁에 도움" 

[MBC 여론조사] 차기 대권 '3강'…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초박빙

[동아일보] 최우선 외교과제… “한미동맹 강화” 50.2% “남북관계 복원” 17.5% 

[동아일보] “개헌 찬성” 57.9% “반대” 28.7% 응답 

[동아일보] 이재명-이낙연-윤석열 ‘대선 3강’ 굳어가 – 타언론 비교 

[동아일보] “文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70%육박… “집값 올해도 오를것” 68% 

[동아일보] 서울시장 선거 지지율… 안철수 24.2% 박영선 17.5% 나경원 14.5% 

[동아일보] 백신 접종 “안전성 검증이후” 58.8% -“빨리 시작해야” 39.9% 

[동아일보] 이재명 24.6% 이낙연 19.1% 윤석열 18.2%  

[동아일보] 서울 민심, “정부여당 심판” 46.2% vs “안정적 국정운영” 31.3% 

[동아일보] “윤석열 복귀, 잘됐다” 47.9% -“잘못됐다” 42.3% 

[동아일보] 안철수 44.6 vs 박영선 38.4%… 박영선 42.1 vs 나경원 38%  

[갤럽] 2021년 새해 전망, 주관적 행복감 -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

[리얼미터+YTN]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30.4%로 1위…이재명 20.3% 이낙연 15%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03/104741056/1?ref=main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540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553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588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5205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5205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45000_34936.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44999_34936.html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02/104734352/1?ref=main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02/104734360/1?ref=main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2/104734355/1
https://bizn.donga.com/3/all/20210101/104724562/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1/104724719/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1/104724509/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1/104724434/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1/104724424/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1/104724519/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1/104724503/1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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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교회 | 

후원 기관 | 

후원 기업 |

후원 개인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
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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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
욱,  김주롱,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  안태근,   엄정석,  여삼
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종,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
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혜숙(가나다순)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횃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
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
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
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
음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신규 후원 | 꿈마을엘림교회, 하나마을교회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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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

야별)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

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

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전

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제 33호ㅣ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

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제 34호ㅣ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

온 일상의 변화 
제 35호ㅣ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제 36호ㅣ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

학교 권고의 글 모음 
제 37호ㅣ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제 38호ㅣ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

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제 39호 ㅣ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제 40호 ㅣ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제 41호 ㅣ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제 42호 ㅣ‘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

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

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

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

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

다’ 36%  
제 56호 | 우후죽순 ‘ㅇㅇ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

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
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
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 고등 교사’ 75%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
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
영상 플랫폼’ 이용률,‘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
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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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
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
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
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
년보다 ‘신체 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
과 자질 1위, ‘책임감’ 54%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
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
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69호-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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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섬기는 
이들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횃불회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협력 
기관

mailto:jkji@mhda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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